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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제1>

제시문[가][나][다]에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가 드러나 있다. 제시문[가]와 제시
문[다]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드러나고 제시문[나]에서는 고릴라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. 
그리고 세 제시문 모두 자신과 같은 종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.
우선 제시문[가]와 제시문[다]에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드러난다. 인간은 다른 종
들과 달리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매장의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한다. 그
러나 이러한 사체 처리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.
먼저 제시문[가]에 나타난 인간이 사체를 매장하는 이유는 인간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다. 
그들은 죽음과 삶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으며 매장을 통해 죽음과 삶을 연결시키려 한다. 반면, 제시
문[다]에 나타난 인간이 사체를 매장하는 이유는 죽은 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숨기기 위함이다. 
그들에게 죽음은 삶과 분리되며 회피와 공포의 대상이다. 이처럼 제시문[가]와 제시문[다]는 죽음에 
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매장의 이유에도 차이가 있다.
제시문[나]는 [가][다]와 달리 죽음에 대한 고릴라의 태도가 드러난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
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불가능하고 매장 또한 하지 않는다. 그러나 고릴라들
은 고릴라의 죽음에 대해 회피하지 않으며 무시하지도 않는다. 비록 죽은 고릴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
유가 죽음이라는 것은 알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고릴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. 
그리고 그 고릴라에게서 움직임과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도 보인다. 즉, 죽음을 확실히 인지하
고 그에 대한 깊은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과 차이가 있지만 죽음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
점에서는 인간과 공통적이다.

<문제2>

실험1과 실험2 모두 배설물과 관련된 실험 집단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더 적게 했다. 그러므로 배설
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제한시킨다고 할 수 있다. 
이러한 실험 결과를 제시문[가]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실험 결과의 원인은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
상황이 인간의 본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. 배설은 모든 생명의 특징이자 본능이다. 마찬가지로 배설
에 관하여 인간 또한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적이다. 그러므로 본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휘되던 인간
만의 특수한 능력은 본능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발휘되기 힘들다. 즉,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
인간이 본능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
다.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 죽음을 쉽게 연상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.
반면 제시문[다]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실험 결과의 원인은 역설적으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
황이 오히려 죽음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.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은 추한 것과 연결되고 [다]
의 인간들이 인식하는 죽음 또한 추한 것과 연결되므로 결과적으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은 
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. 그러나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려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
로 죽음이 연상됨과 동시에 회피하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
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제한시킨 것이다.
나는 제시문[다]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 배설물을 통해 떠오른 죽음에 대한 
생각을 인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. 만약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제어할 수 
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. 하지만 [다]에 나타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
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. 즉,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할 수 
없는 것이다.


